
예수: 종교적 경계의 파괴자 

 

주제 :  예수는 온전한 참사람이며 , 그리고  그의 완전한 인간성이 하나님의 정의,  즉 존재,    
             생명  그리고 사랑 의 궁극적 표현임. 이를 실천위해 그는 종교적 벽을 뛰어 넘음.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도는 것임. 
 

전개:  대부분의 인간이 종교에 부여하였던 의미 

            종교의 핵심은 보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활동 

            무력한 인간들의 공포에대한 대처 방식 

1.   전능한 신이 나약한 자신들을 보호한 다는 확신 

2. 삶에 대한 공포의 회피수단으로 인간 스스로 만든 외계적, 신적 존재에 대해  

궁극적의미와 목적 투사        

3.  삶에서 피할 수없는 죽음이 궁극적이 아니라는(영생, 구원) 희망                 

            이들은 인간들의 정신적 불안에 대한 피상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함 

             * 종교제도는 여하한 도전도 용납하지않음 

             * 종교제도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정을 찿기위한 대처수단 

             * 종교는 인간의 절망적, 만성적 요구에 응함으로서 그들의 삶을 장악 

             * 종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증오, 거부, 폭력하도록 가르침. 

           종교(유대교)는 도덕법이 궁극적이며 위반시 처벌을 감수 해야함. 즉 형식적   
           의로움과 가혹한 심판의식을 낳게함. 
 
예수의 태도. 

          * 새로운 인간성에 중요한 가치를 둠. 

          * 자신의 완전한 인간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에게 소개 

         * 종교적 규율에 메이지않은 온전한 참사람의 모습으로 산  삶  

         * 자신의 삶이 생명 지향적이고 사랑과 향을 품은 것임 



이런 예수의 삶, 즉 종교의 경계선을 파괴하는 정신과 삶, 을 여러 복음서를 통해 예를 듬 

         요한복음의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의 태도(사랑),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 (인간의 생명보호 우선)  ,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 치유.    종교가 지어준 감옥에서 탈출을 결심한  혈루증  
         여인의 치유,     문둥병자의 치유, 제자(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세례,    
 
이러한 행위에서 예수는 종교의 경계선을 확장,  또 그의 벽을 뛰어 넘음. 사랑,  인간성을 

종교법보다 우위에 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성의 고양에 있음, 인간의 삶은 하나님 

만나는 공간,   

• 이런 예수의 행위와 믿음 즉 기존종교를 파괴하는 개혁적인 정신은 기존 종교의 

인간 통치에 필요한 법과 제도에 위배되는 것으로 기득권자들의 미움을 삼.  이는 

시간과 공간을 망라하는 것으로 현 시대에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배척당하고 

있음. 

• 예수의 인간됨을 나열하였으나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간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결여 됨.  

• 저자가 종교라는 단어를 Dogma 나 Creed 로 왜곡된 종교에 사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기: 

1. 우리는 종교(왜곡된)가 쳐놓은 경계선 또는 벽이 우리 생각과 행동에 불편한가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를 파괴할 것인가? 

2     혹시 우리는 예수의 참 정신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우리 편의 대로    
        해석하지는 않는가 ? 

  

        


